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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넘버와 함께 보는 줄거리

 1막 ‘생각해 줘요’(Think of me)

1870년 파리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페라 한니발의 리허설 도중 무대 장치가 무너지자 프리마돈나 칼로타는 유령의 짓이라며 

무대를 뛰쳐나가 버린다. 무용 감독이었던 마담 지리는 새로운 여주인공역으로 무용수였던 크리스틴을 추천하고 크리스틴은 

오페라 한니발의 3막에 나오는 아리아 ‘생각해 줘요’(Think of me)를 성공적으로 부른 후 실력을 인정받아 캐스팅되어 성공적

으로 데뷔한다.

 1막 ‘오페라의 유령’(The phantom of the opera)

유령이 크리스틴을 자신의 은신처인 오페라 하우스 지하로 데려가며 ‘오페라의 유령’(The Phantom of the Opera)을 이중창

으로 부른다. 수백 개의 촛불과 무대 가득 안개가 자욱이 낀 지하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장엄한 오르간과 

전자 기타, 드럼, 신시사이저, 베이스 등의 울림과 함께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감상 추천] 마이클 크로포드와 사라 브라이트만이 1988년 42번째 토니 어워즈에서 한 공연

https://youtu.be/vBR7UYqMnoM

지하 은신처에 도착하자 유령의 명령으로 그녀의 노래는 점점 더 높아져 최고 음 E6(4옥타브 미)까지 올라가면서 노래가 마무

리된다.

 1막 ‘밤의 음악’(The music of the night)

유령의 은신처에서 크리스틴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에 놀라 기절한 후 유령의 오르간 음악 소리에 깨어난다. 유령은 

크리스틴에게 ‘밤의 음악’(The music of the night)을 가르친다.

참고 자료



Ⅱ. 이야기로 전달되는 음악  75

 1막 ‘바람은 그것뿐’(All I ask of you)

그의 가면을 벗긴 크리스틴은 겁을 먹게 되고, 유령은 그녀를 돌려보낸다. 유령은 오페라 일무토에서 크리스틴을 백작 부인 역

으로, 칼로타를 벙어리 역으로 무대에 세우라고 했지만 경영진은 이를 무시한 채 칼로타를 주인공으로, 크리스틴을 조연으로 무

대에 올린다. 이에 유령은 오페라 일무토의 공연에서 칼로타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고 무대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린다. 

크리스틴과 라울이 오페라 하우스의 옥상으로 도망가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며 ‘바람은 그것뿐’(All I ask of you)를 부르

자 몰래 지켜보던 유령은 자신이 가르치며 키웠던 크리스틴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보다 잘생긴 라울에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혀 

엄청난 분노를 느끼며 오페라 하우스의 샹들리에를 관객석에 떨어뜨린다.

 2막 ‘가면무도회’(Masquerade)

오페라 하우스에서 화려한 가면과 의상을 입는 가면무도회가 열린다. 6개월 동안 유령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은 없고 크리스

틴과 라울은 약혼식을 올렸지만 비밀에 부치고 약혼반지는 목에 걸고 있다.

갑자기 유령이 나타나 자신이 작곡했다는 돈 주앙의 승리라는 오페라를 오페라 하우스 단장에게 던져주고는 떠난다. 라울은 그

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돈주앙의 승리를 무대에 올리기로 한다. 

 “돈주앙의 승리” 중 ‘합창곡’

폭력적이고 외설적인 용어를 사용한 가사에 귀에 거슬리는 화음과 예상하기 힘든 멜로디, 온음 음계 등이 나타나는 곡이다 

오페라가 열리는 밤, 유령을 잡기 위한 경찰들이 극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오페라가 끝날 무렵, 유령은 피앙지 대신 돈주앙의 역

할로 변신하여 크리스틴과 함께 무대에서 노래한다. 유령은 크리스틴에게 사랑 고백을 하지만, 크리스틴은 유령의 가면을 벗겨

버린다. 마지막 순간 ‘바람은 그것뿐’(All I ask of you)을 부르면서 자신이 유령임을 밝히고는 크리스틴을 데리고 지하로 사라져 

버린다. 멀리서 유령을 쫓는 군중들의 소리가 들려온다. 유령은 크리스틴을 구하러 온 라울의 목에 올가미를 걸고는 크리스틴에

게 라울과 유령 중 한 명을 선택하라고 강요한다. 흉측스런 외모로 평생 사랑과 사람의 온기를 느껴보지 못했던 유령의 존재를 

이해했던 크리스틴은 연민, 존경심, 두려움, 라울을 살려야 하는 적발함 등 복잡한 심정으로 유령에게 키스를 한다. 군중의 함성 

소리가 가까워오자 유령은 라울을 풀어주고 크리스틴과 라울에게 배를 타고 떠나라고 말한다. 크리스틴과 라울이 사랑의 이중

창을 부르며 떠나가는 배를 보면서 유령은 크리스틴의 이름을 슬프게 읊조리며 흐느낀다. 사람들이 유령의 은신처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 남아 있는 것은 유령의 가면뿐이었다.


